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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광주여대양궁2년연속우승

지난15일열린 제37회대통령기전국남녀양궁대회 여자대학부단체전에서우승을차지한광주여대선수단이파이팅을외치고있

다.왼쪽부터김성은감독,이세현,정시우, 김민서,박나윤.

대통령기대회단체전제패

이세현개인전금 2 은1

광주여대가 제37회대통령기전국남녀

양궁대회 여자대학부단체전에서2년연

속우승을차지했다.

광주여대는 지난 15일 광주국제양궁장

에서열린결승전에서인천대를맞아슛오

프까지가는접전끝에세트스코어 5대4

로승리를거두고금메달을목에걸었다.

정시우, 이세현, 김민서, 박나윤으로팀

을 이룬 광주여대는 1세트를 53-50으로

따내며기분좋게출발했다.하지만 2세트

(49-55)와 3세트(56-57)를내리내주며

위기를맞았다.

김성은감독의조언을듣고 4세트에나

선 광주여대는 이세현, 김민서, 정시우가

10-10-10을쏘며분위기를뒤집으며 56-

54로 동점을 만들었다. 세트스코어 4대4

에서슛오프에나선광주여대는 10-10-8

점을쏴 10-9-8점을쏜인천대를꺾고대

학양궁최강팀의자존심을지켰다.

광주여대 이세현은 퀄리피케이션으로

열린거리별경기에서50m와30m에서금

메달을, 70m에서은메달을획득했다.

김성은광주여대양궁부감독은 기보배,

최미선등세계적인양궁스타를배출한광

주여대의진정한저력은 나보다우리라는

탄탄한팀워크라며 이번대회에서도선수

들모두가 할수있다는자신감으로마지

막까지서로가서로를격려하며최선을다

해좋은결과를거둘수있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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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일본나가노에서열린 2019 JICF 국제트랙컵경륜대회경기장에서나

주시청사이클선수등이기념촬영하고있다. 왼쪽부터장선희나주시청감독, 김혜

수김희주(이상나주시청), 권소연(연천군청), 이하란(경남체육회),양재환나주시

청감독,이철호대한자전거연맹국제이사. <전남체육회제공>

전남사이클 잘나가네
나주시청김희주국제대회서금 1 은1

나주금성중전국대회서은1 동2수확

전남사이클이굴직한국제국내대회

에서돋보이는성적을올리고있다.

나주시청 사이클팀의 간판 김희주

(24)는국제대회에서금메달과은메달

을각각 1개씩따냈고나주금성중학교

도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

다.

김희주는지난 14일일본나가노에서

열린 2019 JICF 국제트랙컵에서 경륜

에서 금메달과 스프린트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그는지난5월대만에서열린

트랙컵에서도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

다.

김희주는 마지막전국체전메달이나

주시청 소속이던 지난 2017년 98체전

메달이라며 올해제100회전국체육대

회에서반드시금메달을획득에화려하

게 부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희

주는강원체고졸업후지난 2013년나

주시청에입단한뒤 2018년상주시청으

로잠시둥지를옮겼었다.

나주금성중도지난 15일인천광역시

장배 전국사이클대회 남중부 스프린트

단체전에서 김정민조윤상(이상 3년),

유시안김주영신동일(이상 2년)이 출

전, 인천계산중(1위), 울송파중(2위)

에이어 3위를차지했다.금성중은 3 ~ 4

위전에서경기중흥중을꺾었다.

유시안은 남중부 500m 독주에서 35

초239를기록, 1위계산중김근우(35초

180)에이어은메달을따냈다.

그는 또 남중부 200m 기록경기에서

11초564로1위백민성 (울산천곡중 11

초411), 2위 김근우(인천 계산중 11초

468)에이어동메달을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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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김문정전국볼링대회2관왕

단체전종합우승도

곡성군청볼링팀김문정(30 사진가운

데)이제34회대통령기전국볼링대회2관

왕에올랐다.

전국가대표김문정은15일강원도강릉

뉴그랜드볼링장에서열린대회여자일반

부개인전과 2인조전에서각각우승을차

지했다.

그는 개인종합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함

으로써이번대회에서금메달 2개,은메달

1개를쓸어담았다.

김문정의 활약으로 곡성군청 볼링팀은

종합우승기를차지했다.

김문정은이번대회에서완벽하게부활

을 알렸다. 지난 2017년 세계볼링선수권

대회금메달이후내리막이라는시선을벗

어났다.

김문정은대회첫날열린개인전에서 6

게임합계1,307점(평균217.8점)으로구

미시청의 김진선과 공동1위에 오르며 기

분좋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음날 이

어진 2인조전에서도 김현미와 호흡을 맞

추며 6게임 합계 1,303점, 김현미가

1,278점을던져평균215.1점을따내성경

은-정원(울산시청)조를 1.1점차로 제치

고두번째금메달을목에걸었다.

김문정은 이후 3인조전과 5인조전에서

고전했지만, 마지막날 개인종합에서 4경

기 24게임 합계 5,039점(평균 210점)으

로충북도청의정다운(211.5점)에아쉬운

1.5점차로뒤지며은메달을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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